
2022년 제2회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 계획

-「중앙교육연수원, 새로ON 미래路」-

□ 목적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패러다임에 대해 함께 고민·

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공개강좌 및 인문예술 컬래버 프로젝트 마련

○ 시의성 높은 주제를 선정, 주제별로 인지도와 전문성 높은 강사나 

예술가 등을 섭외하여 효과성 극대화

□ 강좌 개요

｢이달의 강좌 주제는? #“End”emic｣
- Endemic? “End”emic, End Blue!  코로나 이후, 진정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이 가까워

졌지만 한국인의 정신 건강에는 ‘엔데믹 블루’의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전문가들은 엔데믹 블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꼽는다. 재난 상황에서는 다 같이 힘들다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정작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여행과 모임이 재개되면서 ‘나만 여전히

불행하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심해지는 것이다.

-이지윤, 〈“마스크벗는데나는더우울”…엔데믹블루경고등〉(동아일보’22.5.3.자기사) 中-

○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문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은 행복하기만

했을까?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과거의 일상들이 모두 바람직한 걸까?

일상 회복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중략)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형성된 ‘뉴노멀’은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일상 회복 물결에 이런 ‘긍정적

유산’까지 떠내려 보내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 이종규, 〈일상회복에도 ‘옥석가리기’가필요하다〉(한겨레 ’22.5.5.자기사) 中 -

※ “엔데믹(endemic, 풍토병)”의 최근 용례를 반영하여 “(감염병) 주기적 유행”이라는

순화어가 제시된 바 있으나(국립국어원, ’20.5.), 인상적이면서도 간결한 강좌

주제어 선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엔데믹 (블루)’ 용어를 사용함.



○ 일시: ’22. 6. 28.(화) 14:00～15:40

○ 장소: 배움관 304호(온라인 강의실)

○ 방법: 온라인 라이브 강좌(유튜브 활용), 참여자와 쌍방향 소통

- 사전 접수·검토한 예상 질의 바탕으로 몰입감 있는 실시간 쌍방향 대화 구현

○ 대상: 공무원, 대학 직원, 공공기관 직원, 기타 관심 있는 누구나 

○ 세부 진행방식

- 강좌 후반부에 질의응답 및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채팅방을 

활용한 강사-토론자-수강생 상호작용 활성화

○ 주요내용

- 강연(60분) : “Endemic? ”End“emic, End Blue!

– 코로나 이후, 진정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강사 : 구자욱(한국뇌연구원 책임연구원) , 홍영일(서울대 행복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대화 및 질의응답(30분)

∙하영자(원내교수, 사회), 구자욱, 홍영일    

□ 시간표(안)   
시 간 소요(분) 내 용 비  고

6.28.

(화)

13:40~14:00 20' ▪등록(유튜브 접속)

14:00~14:10 10' 만 남

▪인사말씀

14:10~15:40

60‘

강 연

『Endemic? ”End“emic, End Blue!
–코로나 이후, 진정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구자욱, 홍영일

30‘
대화 및 질의응답

하영자(원내교수, 사회)

구자욱, 홍영일 

▸포럼 참여자 소통
- 실시간 쌍방향 소통
- 사전 질의, 채팅창 등을
통해 쌍방향 소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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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온라인 공개강좌 ｢중앙교육연수원, 새로ON 미래路｣ 
신청 및 접속 방법 안내

1. 신청 방법

○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6. 20.(월) ~ 6. 26.(일)까지 신청

① 개인별로 본원 홈페이지(www.neti.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② 연수원 홈페이지 배너 클릭1

③과정 설명 하단 수강신청 클릭

2. 유튜브 채널 접속 방법 

온라인 공개강좌 전, 해당 유튜브 채널의 URL주소를 문자로 안내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13:40(20분 전)까지 접속


